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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항만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 대산항 사업시행자로 HD 현대오일뱅크(주)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HD 현대오일뱅크(주)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항만시설을 개발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투자비만큼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부지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항만매립부지(159,108㎡)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거쳐, 바이오연료 관련시설(1단계),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하는 정제유
생산시설(2단계),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3단계) 등이 순차적
으로 들어서며 203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항만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항만 내 친환경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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